
CASE
불륜과 무관한

신청인의 사업장을 촬영해 방송, 
기사삭제 및 유감표명으로 조정성립

기상청 장비 도입 관련 
의혹제기 보도, 

정정보도로 조정성립

A 방송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

불륜 사건을 다루면서 신청인의 사업장 외관을 촬

영해 보도하였다.

신청인은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무

단으로 방송하였고,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신청

인을 불륜의 당사자로 오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

손해배상을 청구했다.

A 방송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를 공

론화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방송하였고, 

신청인의 사업장이 내연 여성의 직장이 아님을 알

리는 자막과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노출방지를 위

한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.

중재부는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주변에

서 신청인의 사업장이 방송에 등장한 곳임을 알아

보았고, 네티즌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점을 주목

하였다. 피신청인 역시 이에 공감하여 사과와 함

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방송분을 삭

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.

B 신문사는 기상청이 스위스 기상청의 장비와 동급

인 컴퓨터 기종을 훨씬 비싸게 구매하여 수백억 원

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하면서, 납품업체와 유

착의혹이 있으며 사실은폐를 위해 거짓자료를 배포

했다고 보도하였다.

기상청은 해당 장비는 스위스 기상청이 도입한 

컴퓨터 대비 16배 이상 성능이 높고 다른 나라에서 

도입한 동종 컴퓨터의 가격과 비교해도 그 비용이 

적절하고, 업체와의 유착이나 거짓자료를 배포한 

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.

B 신문사는 저렴한 컴퓨터를 가진 스위스 기상

청이 예측 정확도에서 우리보다 앞서고 있으며, 우

리나라도 기술력 개발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

취지의 공익적 보도라고 주장하였다.

중재부는 컴퓨터의 사양·가격에 대한 사실관계

가 명확히 다르고, 유착의혹 및 거짓자료 배포에 대

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권유하

였다. 이를 언론사가 수용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

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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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OK
완벽하지 못해 불안한 이에게 전하는 힐링메시지 

지난 22일 막을 내린 리우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 후보였던 김대훈 선수가 8강전에서 패배한 뒤, 상대 선수의 

두 팔을 번쩍 들어 축하 인사를 건네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. 세상이 승자에게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 아

님을 우리는 목격했다. 이처럼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 궁금하다면 <마

음가면>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. 

현대 대중심리의 최고 권위자 브레네 브라운이 <마음가면>을 통해 ‘취약함’이라는 화두를 던졌다. 취약해진다

는 것은 감정적으로 상처받거나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의미인데, 저자는 취약한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

<마음가면>을 쓴다면, 수치심,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.  

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, 용기를 내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보는 것은 어떨

까? 오히려 수치심으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고, 어떠한 일에도 후회가 남지 않으며,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

여줌으로써 주변인과의 관계 또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.

책 리뷰

마음가면
브레네 브라운 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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